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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예술’, ‘창작’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람자의 의도가 내재된 음성 정보를 입력받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한 실시간 사운드 시각화 시스템은 3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받은 관람자의 말이나 가사 ‘Sound to Text’ AI를 이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텍스트를 ‘Text to Text’ AI를 통해 이미지 생산을 위한 프롬프트로 확장하고 재생산한다. 마지막으로 ‘Text to Image’ AI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자동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전시장에서 시연한 결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창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창작자와 관람자 간의 상호 작용이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창작자와 관람자의 창작 의도를 연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술이 창작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창작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초록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reas traditionally considered uniquely human, such as “art” and “creation,” are entering a new phase. This study develops a system that takes voice input embedded with the viewer’s intent and utilizes generative AI technology to visualize images in real-time. The developed real-time sound visualization system consists of three steps. In the first step, the viewer’s spoken words or song lyrics are converted to text using “Sound to Text” AI. In the second, the generated text is expanded and reproduced as a prompt for image production using “Text to Text” AI. Finally, image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using “Text to Image” AI. Demonstrating the proposed system in an exhibition revealed that creation using AI is possible, and interaction between the creator and the viewer can be realized through it. This research explores how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realm of creation by connecting the creative intentions of creators and viewers using generative AI and visualizing it in real-time, offering a new perspective on the essence of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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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 배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면서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2022년 11월 30일 OPEN AI사의 ChatGPT-3.5 모델은 최단 시간 이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며[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에 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생성형 AI는 AI의 분야 중 하나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예측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생성형 AI는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의 한 부분인 딥러닝(DL; Deep Learning)을 활용한 기술이며 이는 인공신경망에 기반한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에 학습된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텍스트, 음악,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술이다. 이 모델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며, 그 과정에서 특정 패턴과 구조를 학습한다. 이렇게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술과 창작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예술은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 다양한 경험,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 기존의 패러다임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AI는 인간의 창작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며,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예술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 왔고, 현재는 기술의 발전이 그 변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예술가의 표현 능력을 확장 시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생성형 AI의 효과적 활용 여부는 예술과 디지털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인간의 예술적 표현 가능성을 더욱 확장 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생성형 AI를 예술 창작의 새로운 도구로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의의 및 방법
        생성형 AI는 기존의 AI 기술들보다 더 쉬운 접근성을 제공한다. 쉬운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생성형 AI 도구들은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비용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장벽이 낮아져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제공된다. 특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공은 이러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사용자는 API를 사용하여 생성형 AI를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 API를 이용하면 복잡한 설정이나 추가적인 코드 작성 없이도 AI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유연성 측면에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환경에서 쉽게 통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확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의 쉬운 접근성은 생성형 AI가 기존 AI 기술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를 위한 실시간 인터랙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성형 AI의 API를 이용한다. 또한 기존의 오디오 데이터 시각화 연구가 오디오 데이터와 그 특성, 예를 들면 주파수, 진폭, 노이즈 등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사람의 말(자연어)을 입력받아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영상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람의 말에 내재된 의미를 자동으로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감성이 담긴 암시적인 텍스트를 접하거나 압축된 이미지와 밀도 있는 표현을 ‘시적이다’라고 한다[2].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말과 ‘시적’인 노래의 가사를 입력받고, 그 정보를 생성형 AI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해석 및 생성한다. 구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마이크를 통해 말과 가사를 입력받은 후, ‘Sound to Text’ AI를 활용해 텍스트로 변환한다.


          	2단계: 변환된 텍스트는 ‘Text to Text’ AI를 통해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로 작성된다.


          	3단계: 작성된 프롬프트는 ‘Text to Image’ AI에 입력되어 이미지를 생성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결과로 생성된 이미지는 'Show:보여지다'라는 전시를 통해 관람자들에게 시연되었다.

      

    

    

  
    
      Ⅱ. 생성형 AI(Generative AI)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의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단순히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정도였다면,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요구한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데이터나 콘텐츠 등 결과물을 제시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AI 기술이다[3]. 생성형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하여 모두 습득한 후 해당 데이터의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예제를 생성해 낼 수 있다[4].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예술 및 창작 분야, 특히 ‘Show:보여지다’ 전시에 사용된 생성형 AI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Text 생성형 AI
        생성형 AI 중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이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Open AI사의 ChatGPT는 대표적인 ‘Text to Text’ 생성형 AI이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대량의 자연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전 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5]. ChatGPT 모델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머신 러닝한 다음 서로 다른 언어로의 변환도 가능하다. 키워드, 주제, 요약 등 텍스트와 관련된 기능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시나 소설, 제품 설명서나 계획서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6].

        ChatGPT(GPT-3.5)는 2022년 11월 대화형으로 출시되면서부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2023년 3월,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ChatGPT-4.0은 복잡한 감정의 뉘앙스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력된 자연어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응답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에서 더욱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멀티모달(Multi-Modal) 기능을 통해 여러 모드를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ChatGPT-4.0의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된 말이나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로 재생산하는데 ChatGPT-4.0를 사용하였다.

      

      
        2-2 이미지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 생성형 AI는 딥러닝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수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텍스트를 입력받아 사실적이거나 예술적인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과 같은 알고리즘의 등장과 함께 이미지 인식 및 분류 기술의 발전에 기반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4년에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가 제안한 GAN은 이미지 생성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라는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한다[7].

        2022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 주립 박람회 연례 미술 경연 대회(Colorado State Fair Fine Arts Competition)에서 제이슨 앨런(Jason M. Allen)이 이미지 생성형 AI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든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디지털 예술/디지털 이미지 사진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8]. 이를 통해 AI의 예술적 잠재력이 널리 알려지고, 또 인정받게 되었다. 그림 1은 제이슨 앨런이 1등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Fig. 1. 
				
          

          
            Theatre D'opera Spatial, Jason M. Allen
          
          

          

        

        이미지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Text to Image’ 생성형 AI이다. 최근 이미지 생성형 AI등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모델인 미드저니, DALL-E,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 features and differences of representative image-generating AI
          
          

        

        
          
            
              	Type
              	Characteristic
            

          
          
            	
              
            
            	- Use through Discord
- Enter text (Prompt) after ‘/imagine:’ to create an image
-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image is possible
- Combines user’s imagination and creativity to create artwork
- Source is not disclosed
          

          
            	Midjerney
          

          
            	
              
            
            	- Use of web-based interface
- Features for inpainting, allowing addition to existing images, and outpainting to expand created images
- Source is not disclosed
          

          
            	DALL-E
          

          
            	
              
            
            	- Use of web-based interface
- Can be installed on a computer
- Source disclosed: Enables creation of a custom image generation program using the Style Diffusion source
          

          
            	Stable Diffusion
          

        

        

        본 연구는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 생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API 제공 서비스인 '컴퓨터렌더(Computerender)'를 이용하여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미지 생성형 AI는 디지털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의 발전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과 아티스트들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은 기존의 창작 방식과는 다른 독특하고 혁신적인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경계를 넓혀 더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도 예술과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감동을 제공하게 되어, 예술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Ⅲ.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사운드 시각화 시스템
      본 연구는 화자의 의도를 담은 말이나 가사가 있는 사운드를 입력받아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 내용을 표현한 이미지로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Sound to Imag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터치디자이너(Touch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터치디자이너는 인터랙티브 비주얼 개발 환경(Interactive Visual Development Environment) 소프트웨어로 노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다양한 미디어와 데이터 형식 간의 연결을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입력이나 요청에 실시간으로 즉각 반응하며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연동이 가능한 터치디자이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생성형 AI의 API를 노드로 연결하고, 관람자가 입력하는 사운드를 즉각 텍스트로 변환한 후 실시간으로 관련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하였다. API 연동은 AI 모델의 복잡한 학습 및 실행 과정을 단순화하며,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의 실용성과 실시간 사운드의 시각화가 가능하게 했다.

      사운드 입력에서 이미지 생성까지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관람자가 마이크를 통해 단어나 문장을 말하고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로 확인한 후,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름으로써 말한 내용이 표현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관람자의 Sound 입력부터 이미지 생성까지의 3단계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환 및 생성 과정을 통해 관람자와 생성형 AI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Fig. 2. 
				
        

        
          ‘Sound to Image’ conversion procedure
        
        

        

      

      위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사용된 생성형 AI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 Sound to Text
        인간은 끊임없이 의사 소통을 하고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었다. 문학은 글자를 통해, 음악은 소리를 통해, 미술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 그리고 무용은 몸짓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체의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는 내용의 의도와 메시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과, ‘관람자의 내적 의도를 대신 전달해주는 가사’를 입력하고, 이러한 Sound를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하여 구글에서 발표한 ‘Speech to Text’모델인 ‘Whisper’ API를 사용하였다.

        ‘Whisper’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동 음성 인식(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시스템이다. Whisper는 대량의 음성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었으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다른 생성형 AI는 주어진 입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정보를 ‘생성’하지만 ‘Whisper’는 입력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 모델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다.

      

      
        3-2 Text to Text
        사운드 입력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 해당 텍스트에 내재된 의도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 단계를 설정하였다. OpenAI의 ChatGPT는 이 중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작가와 화자의 의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ChatGPT에 특정 역할을 부여했다. 역할 부여와 함께 변환된 텍스트가 가진 메시지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미지 생성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생성하도록 사전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ChatGPT에 의해 재해석된 프롬프트는 최종 이미지 생성의 기반이 된다.

      

      
        3-3 Text to Image
        전 단계에서 ChatGPT API를 활용하여 관람자로부터의 사운드 입력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변환된 텍스트는 ChatGPT를 통해 깊게 해석되어 이미지 생성에 적합한 프롬프트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환 및 해석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구성된 프롬프트는 Stable Diffusion 모델에 입력되어 실시간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었다. 특히, Stable Diffusion의 ‘Image to Image’ 변환 기능을 활용하여,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반영한 기본 배경 설정과 함께 이미지 생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관람자의 표현 의도와 작가의 예술적 비전, 그리고 생성형 AI의 도구적 역할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입력된 사운드로부터 이미지까지의 변환 과정에서 관람자와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되며, 동시에 AI의 기술적 활용이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실현하였다.

      

      
        3-4 Sound to Image 시스템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Sound to Image’시스템은 단순히 관람자의 사운드 입력에 기반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만을 넘어, 작가의 예술적 표현 의도 또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Sound to Image’ 시스템은 사운드의 초기 입력부터 최종 출력인 이미지까지의 전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한 차원의 의도가 교차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관람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표현 의도와 작가의 예술적 표현 의도가 모두 통합되어 있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적인 도구로 작용한다. 즉각적으로 시각화 되어 생성된 이미지는 단순한 기계적 생성물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앞선 기술이 결합 되어 생성된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도전은, 작가와 관람자, 그리고 서로 다른 특성과 기능을 가진 생성형 AI 모델들 간의 동적인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의 예술적 표현과 사용자의 내재된 의도가 결합된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이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시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예술과 창작의 도구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Ⅳ. 작품 구현 및 전시 분석 한국가곡 ‘연(緣)’의 ‘Show : 보여지다’
      
        4-1 작품 구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사운드 시각화’ 작품을 구현하기 위하여 터치디자이너로 설계된 노드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Sound to Text’의 Whisper, ‘Text to Text’의 ChatGPT, ‘Text to Image’의 Stable Diffusion 이라는 각각의 생성형 AI의 API가 단계별로 배치되어 연결되면서 관람자와 작가의 의도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Design for 'Show: To Be Seen’
          
          

          

        

        한국의 가곡 '연(緣)'은 김동현 시인의 시 '연'을 가사로 2007년 작곡가 이원주가 작곡하였으며 매우 서정적인 곡으로 깊은 사랑과 이별 후 그리움의 감정을 담고 있다.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된 아련함과 깊은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그리움과 이별 후의 미련, 쓸쓸함을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그림 4 참조).

        
          
          

          Fig. 4. 
				
          

          
            Display view of Korean art song ‘Longing (緣)’, ‘Show: To Be Seen’
            *한국 가곡의 가사 사용으로 이미지에 한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의 내포된 의미를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자는 ‘빛과 그림자’의 이중성을 떠올렸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변화하는 사물과 풍경을 주로 그렸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와 같은 위대한 화가(You’re the greatest artist like Claude Monet.)’의 역할(Role)을 ChatGPT에게 부여하였다. 1단계에서 입력된 Text를 3단계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생성을 위하여 ‘입력된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20단어 이하로 짧지만 자세하게 모습을 상상하여 묘사(Describe the input message in detail, imagining its appearance, so it can be illustrated as a picture, but keep it under 20 words.)’하도록 설정하였다. 생성된 이미지는 사실적이거나, 사진과 같은 느낌을 피하기 위하여 생성된 프롬프트에 ‘Fantastic’과 ‘Dreamy’라는 표현이 함께 작성되도록 설정하였다.

        빛나는 사랑의 추억을 표현하기 위해 ‘반짝반짝 빛나는 숲(Twinkling shining forest)’이라는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그림 5. 좌)와 이면에 그림자처럼 숨겨진 아련한 감정과 버리지 못한 미련을 전달하기 위해 대비되는 회색빛의 ‘인상주의적인 붓 획이 아름다운 밤의 꿈결 같은 장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Impressionistic stroke breathe life in a dreamy and serene scene of a beautiful night)’라는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그림 5. 우)를 Stable Diffussion의 ‘Image to Image’기능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와 합성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림 6의 클로드 모네의 작품 중 푸른 하늘과 눈부신 들판이 담긴 풍경화를 기본 이미지로 제공하였다.

        
          
          

          Fig. 5. 
				
          

          
            Background image used for ‘Image to Image’ (Generated through ‘Stable Diffusion’)
          
          

          

        

        
          
          

          Fig. 6. 
				
          

          
            Claude Monet, Classic art, Nature, Landscape,
          
          

          

        

        ChatGPT를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재해석하고 Stable Diffusio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다. 클로드 모네와 같은 대표적인 화가의 스타일을 표현기법으로 참조하고, 연구자가 해석한 한국 가곡 ‘연’의 가사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와 같은 양면성을 강조여 최종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위 과정을 통하여 재해석되고, 생성되어 전시된 한국 가곡 ‘연(緣)’의 가사에 맞는 생성 이미지들은 그림 7과 같다.

        
          
          

          Fig. 7. 
				
          

          
            Generated Images of Korean art song ‘Longing (緣)', ‘Show: To Be Seen’
            *한국 가곡의 가사 사용으로 이미지에 한글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 관람자는 실시간 사운드의 시각화 인터랙션을 위하여 준비된 마이크를 통하여 직접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은 말(Sound)을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영상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그림 8은 관람자가 실시간으로 ‘Sound to Image’를 구현한 것으로 관람자 중 1인이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음성을 입력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생성된 이미지(그림8. 좌)와 다른 관람자의 “하늘과 맞닿은 바다”라는 음성을 입력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생성된 이미지(그림 8. 우)이다.

        
          
          

          Fig. 8. 
				
          

          
            Generated Image from the Voice input
            *한국어 입력으로 이미지에 한글이 포함되었습니다.

          
          

          

        

      

      
        4-2 전시 분석
        본 전시 연구를 통해서 ‘관람자의 표현 의도’와 ‘연구자의 표현 의도’가 생성형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시각화하는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Show:보여지다’ 전시를 통해 숨겨진 의미나 ‘시적 표현’까지도 인간만이 느끼는 미묘한 감정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해석이나,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AI가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기술과 예술 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과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아쉬운 점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관람자의 Voice 입력 과정이나, Sound의 입력 과정에서 발성 및 발음의 특징에 따라 AI가 입력된 단어나 언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입력된 Sound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는 사람마다의 독특한 발성 및 발음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연구 및 방법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기술의 한계와 그 경계에서의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는 생성형 AI가 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 질문은 ‘생성형 AI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에 어떤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예술 및 창작 분야가 과연 AI, 인공지능과의 상호 작용으로 확장하거나 재정의될 수 있을까?’였다.

      본 연구는 관람자의 의도가 내재된 음성 정보를 입력받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현된 실시간 사운드 시각화 시스템은 3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받은 관람자의 말이나 노랫말을 ‘Sound to Text’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텍스트를 ‘Text to Text’ 생성형 AI를 통해 확장해석하고 재생산한다. 마지막으로 ‘Text to Image’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자동 생성한다. 구현한 시스템을 전시장에서 시연한 결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창작, 창작자와 관람자 간의 상호 작용이 실시간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은 종종 도구의 혁신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는 기술의 발전이 도구를 넘어 예술과 기술, 그리고 창작자와 관람자 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Connection(연결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창작자와 관람자의 창작 의도를 연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은 창작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 결과, AI의 사용은 단순한 도구의 활용을 넘어서 창작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창작의 영역에서 ‘사람만이 가능한 분야’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성형 AI의 기술적 발전은 창작자와 관람자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의 인터랙션을 통하는 방식으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콘텐츠의 질적 향상은 물론, 창작 과정 자체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지만, 생성형 AI를 통해 창작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나, 생성된 이미지를 도출해 과정에서의 언어적 한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창작의 영역에 대한 정의 등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결론적으로, 예술이나 전시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창작 분야에 생성형 AI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술 및 콘텐츠 창작 분야에서 이 기술의 역할과 확장성은 무한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 방향을 잘 파악하고, ‘창작’이라는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디지털 콘텐츠 창작의 더 의미 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 또한 좀 더 발전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실시간 이미지 생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발음과 발성’의 차이 및 한계에서 발생하는 Sound ‘인식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다양한 예술 창작 분야에 확장 접목하여 은유적이고 복잡미묘하여 표현이 어려운 내재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이나, 표현에 한계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예술성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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